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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논문 168편을대상으로키워드네트워크분석을수행하였다. 연구는자료선별, 키워드정제,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계열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디지털 시민성 연구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이후급격한성장세를보였다. 키워드네트워크분석에서는총 15개의세부군집이도출되었고, 이를성격에
따라 5개의상위군집으로통합하여해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디지털시민성연구는교육학분야를중심으로교사와
학습자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과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현안이주요주제로부상하였다. 또한연구대상이점차세분화되는경향이나타났으나디지털포용관점에서의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 시민성 연구는 교육 중심에서 문헌정보학 및 커뮤니케이션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연구로확장될필요가있다. 또한, AI 등신기술과사회문제에대응하는연구가강화되어야하며,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포용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keyword network analysis of 168 articles published in KCI-listed journals between

2000 and July 2025 to examine research trends in digital citizenship in Korea. The research procedure included
data selection, keyword refinement, frequency analysis,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and
time-series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digital citizenship research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2010s, with rapid growth observed particularly after 2021. Keyword network analysis identified 15 sub-clusters,
which were further integrated into 5 broader categories for interpret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gital
citizenship research in Korea has primarily focused on teachers and learn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At
the same time,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the metaverse and AI, as well as social issues such as digital
crimes, have emerged as major topics. In addition, research subjects have become increasingly diversified.
However,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digital inclusion remain limited. Accordingly, future studies on
digital citizenship should extend beyond an education-centered approach to encompass diverse academic
fields such as communication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addition, research addressing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I, and various social issues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and an inclusive perspective
that embraces information-disadvantaged group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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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기술의확산은개인의일상과사회운

영전반을변화시키고있다. 온라인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정보 활용, 사회적 참여가 일상이되

면서시민이갖추어야할역량과태도는기존의

전통적 시민성개념만으로설명하기 어려운지

점에도달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디지털시민

성(digital citizenship)은 새로운 시민성 개념

으로 부상하였으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태도로기술을활용하고사회적참여를실

현하는 능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국내에서 교육학을 중심으

로논의되는개념이지만다른학문분야로논의

가 확장되고 있으며, 오늘날 정보 환경의 확장

속에서 문헌정보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다. 정보 접근, 정보 윤리, 프라이버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은모두 디지털시민성을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도서관과 같은지식정보기관이

시민을 지원하는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해외학자들의디지털시민성에대한정의를

보면, Ribble et al.(2004)는 이를 기술 사용에

관한적절하고책임있는행동규범으로정의했

으며 Mossberger et al.(2007)은 온라인 사회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Webster

(2025)는디지털시민성을숙고된사용(considered

use), 공동체돌봄(community care), 시민적행

동(civic action)의세측면으로제시하였다. 이

를보면, 디지털 시민성은단순한기술활용능

력을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온라인 윤리, 권리

인식,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는 다면적 개념

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나 커뮤니케이션학 등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점차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박선

미, 2025). 다만, 연구자마다 강조하는 측면이

달라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

는아직부족하다(윤성혜, 2017). 이에 따라축

적된연구의 전반적 지형을종합적으로조망하

고, 국내 디지털 시민성 논의의흐름을체계적

으로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관련 연구는

많이수행되지않고있다. 또한, 지금까지수행된

국내디지털시민성연구동향연구의경우, 대체

로 내용분석을 방법론으로 연구되었으며(권정

현, 2023; 박선미, 2025; 최지혜외, 2022), 학

술문헌의서지정보를정량적으로분석하여연

구분야의지적구조를규명하는방법론인계량

서지학을적용한디지털시민성연구동향연구

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본연구는계량서지학방법론중하나인

키워드네트워크분석을적용하여, 국내학계에

서디지털시민성논의가어떻게전개되어왔는

지를정보학적관점에서체계적으로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의 저자 키워드

데이터를대상으로, 주요키워드의출현빈도와

관계 구조를 시각화함으로써연구의 핵심 주제

와흐름을도출하고, 이를토대로연구의공백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시민성 개념

시민성(citizenship)은전통적으로시민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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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civil rights),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사회적권리(social rights)라는 세요소를중심

으로 정의되어 왔다(Marshall, 1950). 전통적

시민성은 사회유지와발전에 기여하는시민적

덕목과 역량을강조해왔으나 디지털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플랫폼의 급속한발전으로인

해 전통적시민성만으로는 시민의 새로운사회

적참여를충분히설명하기어려워졌다. Bennett

(2008)은이를성실한시민(Dutiful Citizen)과

대비되는 실현적 시민(Actualizing Citizen)의

등장으로 설명하였으며이와 같은 맥락에서디

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민성 개념

인 디지털 시민성이 부상하였다. 디지털 시민

성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책임 있는 기술 활용

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사

고, 사회적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되

고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주로

윤리적․도구적 역량의 관점에서 정의해왔다.

Ribble과 Park(2019)은 디지털 시민성을 ‘지

속적으로발전하는기술 사용에 관한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 규범’으로 정의하면서, 디지털

접근성, 소통, 예의, 보안, 권리와 책임 등 아홉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사회과학 및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디

지털 시민성을참여와 사회적 실천의관점에서

접근한다. Mossberger et al.(2007)은 이를 ‘온

라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

였고 Choi(2016)는 디지털 시민성을 윤리, 미

디어 정보 리터러시, 시민적참여, 비판적저항

의 네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이는 기술적숙련

을넘어정치․경제․문화적참여와기존권력

구조에대한비판적저항을포함하는적극적시

민성을 강조한다.

최근에는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메

타버스 등 신기술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시민

성의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알고리즘편향, 데

이터 리터러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등이 새로

운핵심의제로제기되고있다(Vuorikari et al.,

2022).

국내에서도디지털시민성에대한논의가꾸

준히 전개되어왔다. 최문선과박형준(2016)은

디지털 시민성의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인

터넷정치참여, 기술적 인터넷활용 능력, 비판

적 관점,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 및협업, 지역

사회 및 국제적 쟁점에 대한 민감도를 제시하

였으며, 박상훈(2020)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

지털의사소통, 디지털윤리, 디지털책임감, 디

지털 창의성 및 협력을 핵심 요소로 도출하였

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 관련, 디지털 성범죄예방 등 기술․사

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민성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김유현외, 2024; 배화순, 2025;

이려화, 허성호, 2022).

이와 같은 연구들을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

지털시민성 개념을 디지털리터러시와 디지털

윤리, 디지털 참여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

으로 정의한다.

2.2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 선행연구

본연구는키워드네트워크분석을기반으로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 선행연

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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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살펴본다(Lu & Gu, 2024; Palaz et al.,

2022; Richardson et al., 2021). Chen et al.

(2021)은 통합적 문헌고찰을 통해 디지털 시

민성 주제 논문들을 분석하여 개념 측면에서

는 역량 중심(Ribble et al., 2004)과 참여 중심

(Mossberger et al., 2007) 두축이 지배적임을

확인하였으며, 학문적 분포는 교육학을 중심으

로 정치․심리․법․커뮤니케이션 등으로 확

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부재, 아동․청소년 연구부족, 학

문 간융합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향후

연구를 위해 보편적 정의의 확립, 연구 대상의

확대, 학제적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Sel과 Demirci(2025)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논문들에 대하여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수행하

여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출판추세, 저널․저

자영향력, 국가별협력구조, 핵심키워드와주

제변화를체계적으로조망했다. 연구는 2012년

이후 성장, 2019년 이후 급격한 확산을 확인했

으며, 미국이 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보여준다. 핵심키워드는디지털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등리터러시계열키워드와시

민성, 디지털 역량이었으며 최근엔 코로나19,

사이버불링등사회적현안이반영된연구가수

행되었다. 다만, 연구는교사, 대학생, 청소년등

특정집단에집중되며어린이에대한연구는부

족했다.

Gómez Velasco et al.(2024)은디지털시민

성 논문들을 대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수

행하였다. 연구는 2016년이후논문이급격히증

가함을확인했으며, 핵심주제로디지털리터러

시, 디지털역량, 고등교육, 교사․학생․청소년

집단, 시민성교육등을제시했다. 이어향후연

구에서 AI와 소셜미디어 등 최신 기술 환경을

보다더반영하고디지털역량과시민성간관계

를 심층적으로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 세대별, 지역별 격차

를 다루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도디지털시민성연구동향연구가

수행되었다(권정현, 2023). 최지혜외(2022)는

체계적 문헌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논문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영

역으로는 실천방안 연구, 연구 주제로는 교육

과정 및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많이 수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이론 연구가 가장많이 나타났으며 교육 대

상으로는 초등교육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디지털 시민성 구성요소로는 가치

및 태도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박선미(2025)는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디지털 시민성 연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와함께연구 영역중에서는 실천방안연구가,

연구목적및주제별분석결과응용연구가가

장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방법으로

는양적 연구가, 연구대상 중에서는학령기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향후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

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종합하면, 해외에서는 내용분석 기반과

계량서지학기반연구동향연구가병존한다. 다

만, 국내에서는권정현(2023), 최지혜외(2022),

박선미(2025) 등의연구가수행되었으나, 각논

문들은내용분석에 기반하고 있으며학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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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키워드를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분야의

지적 구조를규명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는아

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는디지털시민성관련

연구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데계량서지학적

접근을적용한다. 계량서지학은학술문헌에수

학적․통계적방법을적용하여연구분야의구

조와 흐름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공저자 분석,

공동인용 분석, 동시출현 단어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을활용하고있다(임수정, 2025; Pritchard,

1969; Zupic & Čater, 2015).

본연구는계량서지학적접근가운데서도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고자 한다. 키워

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키워드를 노드로, 키

워드 간 동시출현을 노드 간 연결선으로 하여

일련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키워드는

연구 논문의 지식 구성 요소를 대표하므로, 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헌의 지식 구조

와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Ozek et al.,

2022). 더불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 관계성을기반으로 군집 구조를도출함으로

써 핵심 주제, 주변 주제, 시기별 연구 흐름을

직관적으로보여줄수 있다. 이에따라본연구

는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전반적 흐름과

공백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연구 방

향을 탐색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학문

적 동향을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5년 8

월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

스(RISS)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

색어는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의식’, ‘디

지털 시민교육’, ‘온라인 시민성’으로 구성하였

다. 이들키워드는국내디지털 시민성연구동

향선행연구(박선미, 2025; 최지혜외, 2022)에

서 사용된 용어를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시민성과직접적으로 연결되는핵심 키

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어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검색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등재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분

석시기는디지털기술이급속하게확산되기시

작한 2000년부터 2025년 7월까지로 설정하였

다. 최지혜 외(2022)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

한 이유로 2000년부터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

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688편의

논문이 1차적으로 수집되었다.

이후단계적선별과정을거쳐최종데이터를

확정하였다. 각단계별로보면, 1차검토단계에

서는형식적 기준을적용하여분석에 적합하지

않은논문을제외하였다. KCI 등재학술지에게

재된 논문이 아닌 경우, 발행 연도가 2000년부

터 2025년까지가아닌경우는포함하지않았다.

다만, KCI 등재가취소된학술지에실린논문의

경우, 논문게재당시 KCI 등재학술지인경우,

연구에 포함하였다.

저자키워드가제시되지않은논문은분석의

제약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초록이 제공되지

않은논문의 경우엔제목, 저자 키워드및원문

확인을통해 분석이 가능하다고판단되어 포함

하였다. 이와 같은 1차검토단계에서 153편을

제외하고 535편을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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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검토 단계에서는 내용 적합성을 중심으

로 논문을 선별하였다.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

초록에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시민의식’, ‘디

지털 시민교육’, ‘온라인시민성’이 명시된논문

은 우선적으로 포함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디지털시민성이사용된경우는분석대

상에포함하여디지털시민성관련연구를폭넓

게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되, 단순기

술활용이나일반시민성연구등은제외하였다.

이와같은 2차검토단계에서354편을제외하여

181편을 확보하였다.

3차검토단계에서는 제목이나저자 키워드,

초록에 ‘디지털 시민성’ 등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구에서디지털 시민성을 다루지않

는 논문은 최종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중복

포함이나분류과정에서발생한오류를 재검토

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3차검토후 13편

을제외하여 최종 168편을분석 대상으로 확정

하였다. 검토 단계별 과정은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본 연구는각논문의 영문저자키

워드를 대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전처

리과정에서는 개념적 의미를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동일 단어의 단수형과 복수형은 단수형으로,

단어의 처음에 대문자를 쓴 경우와 소문자를

쓴 경우는 소문자 형태로 통일하였다. 예컨대,

students는 student로, Digital citizenship은

digital citizenship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약어

와 하이픈이 포함된 표현은 동일한형태로 통

일하였다. 예컨대,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림 1>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논문 정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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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통일하였다. 셋째, 동의어 및유의어는 하나

의용어를기준으로통합하였다. 예컨대, middle

school student나 high school student의 경우,

youth로 통일하였다. 넷째, study와 같이 분석

에 기여하지 않는, 지나치게 일반적인 키워드

는 제거하였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졌

다. 첫째, 기술통계를통해연도별, 전공별논문

분포를 파악하였다. 둘째, 정제된 키워드에 대

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주요 주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키워드

동시출현(co-occurrence) 관계를기반으로네

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연구 주제

의 군집 구조를 도출하였다. 넷째, 시계열 분석

을 실시하여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를 추적

하였다.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구현할

도구로 VOSviewer(ver.1.6.20)를 활용하였다.

VOSviewer는 van Eck과 Waltman(2010)이

개발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도구로, 키워

드․저자․문헌 간 동시 출현 관계를 기반으

로 네트워크를시각화하고 군집 구조를탐색하

는데활용된다. 특히 대규모데이터에서도 안

정적인시각화와군집화기능을제공한다는점에

서학술동향연구에서널리사용되고있다. 국내

외여러연구에서도VOSviewer를활용하여다

양한학문분야의연구지형을분석한바있다(석

영선, 반권수, 2022; 임수정, 2025; Gandasari et

al., 2024; Tyagi, 2022).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수집․분석된 168편의 논문을

연도별로살펴본 결과,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

구는 2007년에처음 1편이발표된 이후점차적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17년까지는 한

해발표된논문수가최대5편에불과하였다. 그

러다2020년 12편으로처음으로두자릿수를기

록한이후연구가급격히증가하였으며, 2022년

과 2024년에는각각 27편으로 가장많이발표

되었다. 또한,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25편이

발표되어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몇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추세는생성형AI의 일상적 활용을

비롯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새로운 시

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는 <그림 2>에 제시한다.

학술지별분포를살펴보면, 디지털시민성연

구는 총 83종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이 가

운데 4편 이상 실린 상위 9개 학술지에 전체

168편 중 63편(37.5%)이 게재되었다. 이는 디

지털 시민성 연구가 일부 핵심 학술지를 중심

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동시에 105편(62.5%)은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

되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가 특정 학술지

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시에 연구 외연이 확

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 4편

이상게재된상위학술지 9종을살펴보면, ‘학습

자중심교과교육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으

며 ‘시민교육연구’ 12편, ‘사회과교육’ 9편,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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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연도별 논문 수

도덕교육’ 8편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

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5편, ‘다문화사

회연구’ 4편, ‘윤리연구’ 4편, ‘교육논총’ 4편, ‘글

로벌교육연구’ 4편으로 나타났다. 이 외 3편발

표된 학술지는 7종, 2편발표된 학술지는 17종,

1편발표된 학술지는 50종으로 나타났다. 상위

학술지의 전공 분야를 보면 대체로 교육학 분

야 학술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연구가사회과교육, 도덕․윤리교육, 시

민교육등전통적으로시민성함양을주요목표

로해온교육학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 1>을 통해 제시

한다.

다음으로 전공별 분포를 보고자 한다. 전공

별분포는 KCI의대분류체계를기준으로하였

다. 다만, 교육학 분야는 다수의 학술지(총 36

종)가 분포되어 디지털 시민성 연구에서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

육학을 사회과학에서독립시켜별도의 전공으

로 집계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 교육학분야에게재된

논문은 93편(55.4%)으로가장많았다. 이는디

지털시민성연구가주로교육적맥락에서활발

히논의되고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사회과

순위 학술지명(논문 수) 순위 학술지명(논문 수)

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 6 다문화사회연구(4)

2 시민교육연구(12) 7 윤리연구(4)

3 사회과교육(9) 8 교육논총(4)

4 초등도덕교육(8) 9 글로벌교육연구(4)

5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5)

<표 1>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게재 상위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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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가 34편(20.2%), 복합학 분야가 29편

(17.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인문학7편(4.2%), 예술체육학2편

(1.2%), 공학 2편(1.2%), 자연과학 1편(0.6%)

등다양한학문영역에서일부연구가이루어졌

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 교육

학을중심으로전개되면서도점차여러학문분

야로확산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 <그림 3>

에서 제시한다.

4.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및 주제별 해석

4.2.1 키워드 출현 빈도 분석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의저자

키워드를 중심으로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수

행하여 주요 키워드 및 주제 영역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168편의 논문에서 수

집된 키워드를 분석 대상으로삼았다. 원본데

이터에서는 789개의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동의어통합등정제과정을거쳐 324개의키워

드를 확보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앞서 본 연구는 디

지털 시민성 연구에서 출현 빈도가 5회이상으

로 나타난상위 25개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

다. 이는 <표 2>를 통하여 제시한다.

상위5개키워드들을보면, ‘digital citizenship’

(125회)이압도적으로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

었다. 이어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24

회), ‘citizenship’(21회), ‘digital literacy’(19회),

‘social studies education’(17회) 순으로 나타

났다. 이를보면, 디지털시민성연구가교육및

리터러시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며 전

통적시민성 연구와도 교차하는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나타난 상위 키워드 중 ‘digital

participation’(14회), ‘curriculum’(11회), ‘citizenship

education’(10회), ‘education’(10회)은 디지털

시민성과 교육학적 맥락의긴밀한 연계 및 디

<그림 3> 학문 분야별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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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순위 키워드(출현 빈도)
1 digital citizenship(125) 14 artificial intelligence(7)
2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24) 15 digital competency(7)
3 citizenship(21) 16 civic education(6)
4 digital literacy(19) 17 digital ethics(6)
5 social studies education(17) 18 general education(6)
6 digital participation(14) 19 digital media(5)
7 youth(12) 20 digital society(5)
8 curriculum(11) 21 internet self-efficacy(5)
9 citizenship education(10) 22 metaverse(5)
10 education(10) 23 university student(5)
11 digital citizenship scale(8) 24 pre-service teacher(5)
12 media literacy(8) 25 responsibility(5)
13 moral education(8)

<표 2>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상위 키워드

지털 참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여준다. 또

한 ‘media literacy’(8회), ‘moral education’(8

회), ‘civic education’(6회), ‘digital ethics’(6회)

는리터러시및윤리영역에서연구가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artificial intelligence’

(7회), ‘metaverse’(5회)와 같이 새로운 기술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한 것은 최근 연

구가AI, 메타버스와같은기술환경변화를반

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대상측면에서는 ‘youth’(12회), ‘university

student’(5회), ‘pre-service teacher’(5회) 등

이 두드러져 청소년, 대학생, 예비교사를 주요

연구집단으로삼아 디지털 시민성을 논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2.2 네트워크 맵 분석 및 군집 구조 해석

본 연구는 VOSviewer를 활용하여저자 키

워드 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소

출현 기준을 2회로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87개

의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하였다. 키

워드 간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를 구축하였으며, counting method는표면빈

도계산(full counting) 방식을적용하였다. full

counting 방식은키워드가함께출현하면 모두

동일한가중치를 부여하는비교적직관적인 방

식으로, 디지털 시민성 연구 관련 동향을 시각

적으로파악하려는본연구의목적에 부합한다.

네트워크맵에서노드의크기는각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연결선의 굵기는 키워

드 간 동시출현 강도를 의미하며 주요 키워드

간의두꺼운 연결선은긴밀한연구적 연관성을

반영한다.

분석 결과, 디지털 시민성 연구는 총 15개의

세부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digital citizenship이 위치하며 가장

큰노드로 나타나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임을 보여준다. 이는 <그림 4>와 <표 3>을

통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경우, 15개의 세부 군집을 해석하

는데있어 이를 성격에 따라 5개의 상위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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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키워드 네트워크 맵

상위 군집 세부 군집 주요 키워드

디지털 시민성
핵심 개념․윤리와

기술 맥락

1 digital citizenship, social studies education, digital participation
2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digital literacy, metaverse
5 citizenship education, moral education, digital ethics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교사 역량

3 citizenship, pre-service teacher, critical thinking
6 media literacy, digital competency, teacher education
7 curriculum, digital use, digital
12 educational nee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borich needs

대상 집단별
디지털 시민성 연구

4 youth, digital media, responsibility
10 digital citizenship scale, internet self-efficacy, child
11 gener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 learning engagement

신기술 기반
디지털 시민성 교육

8 artificial intelligence, civic education, digital society
9 educa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특수 주제 및
맥락 연구

13 social capital, information literacy, social networking service
14 digital sexual violence prevention, digital sexual violence
15 cyber deviation, social studies textbook

<표 3>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군집별 주요 키워드

으로 통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세부 군집 1

과 2, 5는 ‘디지털 시민성 핵심 개념․윤리와

기술 맥락’ 상위 군집으로묶을 수 있었다. 세

부 군집 1은 digital citizenship, social studies

education, digital participation, digital empathy,

accountability 등의 키워드가 중심을 이루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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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민성의 본질적 가치와 참여․책임․

공감에관한논의가사회과교육을중심으로수

행되었음을보여준다. 또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나 신기술담

론과의 연결도 확인된다.

세부군집2에서는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digital literacy, metaverse, digital transformation

등이핵심키워드로, 디지털시민성교육및리터

러시논의가메타버스등신기술맥락과결합된

연구를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digital privacy

protection 등 윤리적 고려나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gital divid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 같은 포용, 글로벌요소가 부차적

으로 논의되었다.

세부 군집 5는 citizenship education, moral

education, digital ethics, morality, civic

engagement가 중심으로, 시민성의 도덕적․

윤리적토대를탐구하는연구가주를이루었다.

또한 부차적으로 social media, digital native

등의 키워드와 결합하여, 디지털 세대 특성과

온라인환경속에서윤리․도덕교육이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세부군집 3, 6, 7, 12의경우, ‘디지

털시민성교육과 교사역량’ 상위군집으로묶

을수있었다. 이는국내디지털 시민성연구가

교육학적맥락, 특히 교사양성과교육현장적

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

히 ‘디지털시민성교육과교사역량’ 상위군집

의경우, 교육및교사교육과관련한키워드들

이 보다집중적으로 나타난군집들을포함하였

다. ‘디지털시민성 핵심 개념․윤리와 기술맥

락’ 상위군집의경우, 다수의교육키워드를포

함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민성의 가치 및 윤리

를 다루는 키워드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세부군집 3, 6, 7, 12에서나타난 pre-service

teacher,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

educational needs 등의 키워드는 디지털 시민

성 교육이 교사 교육과 교육과정 설계 단계에

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교

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은, 교

사의디지털 리터러시와 시민성인식이 학습자

의 디지털 시민성 역량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최문선, 박형준, 2016).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 군집 3은 citizenship,

pre-service teacher, critical thinking, life

satisfaction 키워드가나타나시민성교육과예

비교사훈련, 비판적사고역량을강조하였다. 아

울러 life satisfaction 키워드의경우, 시민성교

육이 학습자의삶의 만족도와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군집 6은media literacy, digital

competency, teacher education이 주요하게 출

현하여교사교육과리터러시․역량개발을탐구

한연구가많았다. 또한세부군집7은curriculum,

digital use를중심으로교육일반및기초활용

을 다룬 연구가 포함되었다. 세부 군집 12는

educational need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나 영유아 예

비교사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세부군집4, 10, 11은 ‘대상집단별디지털시

민성 연구’ 상위 군집으로묶을 수 있었다. 세부

군집4에서는 youth, digital media, responsibility

키워드가나타나청소년의 미디어활용과 책임

관련 연구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세부 군집

10에서는 digital citizenship scal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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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child 키워드가중심을이루어초

등학생등어린이를대상으로디지털시민성측

정 및 자기효능감검증을 다룬연구가 다수 확

인되었다. 세부 군집 11은 gener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 키워드가 주요하게 나타났

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교육 맥락에서

디지털 시민성을탐구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세부군집 8과 9는 ‘신기술기반디지털시민

성교육’ 상위군집으로통합할수있다. 세부군

집 8은 artificial intelligence, civic education,

digital society가, 세부 군집 9는 educati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이 나타나 AI와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논의가 중심을 이루

었다. 이는 최근 수업등 교육 현장에서 AI 활

용과 윤리 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신기술 환경에서

책임 있는 활용을 학습하는 실천적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세부 군집 13, 14, 15는 대표키

워드 동시출현 횟수가 3회(세부 군집 13, 14)

혹은 2회(세부 군집 15)로비중이낮게 나타났

으며 주제 역시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다고 판

단해 ‘특수 주제 및 맥락 연구’ 상위 군집으로

묶었다. 이 연구들은 전체디지털 시민성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비중은 크지않지만사회적

자본, 디지털성범죄예방, 사이버일탈등특수

한맥락을반영하는연구영역으로확인되었다. 세

부군집13은social capital, information literacy,

social networking service 키워드가 중심을 이

루며, 디지털 시민성과 사회적 자본축적, 정보

활용 능력,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활용을

함께탐구한연구들이많았다. 세부군집 14에서

는 digital sexual violence prevention, digital

sexual violence 키워드가 나타나 디지털 성범

죄와그예방 교육이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세부 군집 15는 cyber deviation, social studies

textbook 키워드가 나타나사이버 일탈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본연구는 VOSviewer의밀도 분

석을수행하여저자 키워드의밀도를 시각적으

로 확인하였다. 밀도 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중심 연구와 주변 연구를 한

눈에파악할수있게한다. 본연구의밀도시각

화에서는 밝은 노란색이 높은 밀도를, 파란색

이 낮은 밀도를 의미하였다. 이는 <그림 5>를

통하여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민성 연구는 전

체 네트워크에서 digital citizenship을 중심으

로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특히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과 digital literacy가함께

핵심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citizenship, social

studies education, youth, citizenship education

등 일부 키워드도밝은색으로 나타나 중심 연

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들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다른 키워드와의 동시출

현관계역시강하게나타났음을의미한다. 반면,

curriculum, mora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등은 중간 정도의색상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

의 출현 빈도와 동시출현 관계는 확보했으나

핵심키워드에비해 상대적으로주변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한편,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etaverse, digital transformation과 같은 신

기술관련키워드는아직연구량이적어네트워

크의 주변부에 위치하였다. 또한 digital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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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키워드 밀도 시각화

violence prevention과 cyber deviation은 특

정 맥락에서만 등장하는 키워드로, 독립적인

위치를 형성하며 전체 연구의 주요 흐름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4.2.3 시기별 주제 변화

본 연구는 시기별 주제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VOSviewer의 Overlay 시각화를 활용하

여 주요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그결과,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

었다. 즉, 2018년까지의 초기 단계(파란색 계

열), 2019~2022년의 확산 단계(초록색계열),

그리고 2023년 이후의 최근 단계(노란색계열)

이다. Overlay 시각화 결과는 <그림 6>에 제시

한다.

우선, 2018년까지의초기단계에서는전통적시

민성과사회과교육, 도덕적책임이주요주제로

나타났다. citizenship, social studies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digital media, responsibility

등의 키워드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디지털 미

디어가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시민성 논

의가 점차 디지털 시민성 논의로 전환되는 과

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시기 연구

는 전통적 시민성담론과 디지털 맥락이 병존

하며, 시민성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디지털 시민

성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시기로 다양한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digital citizenship,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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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시기별 주제 변화

digital literacy, curriculum, youth 등이 두드

러졌으며, 전통적 시민성 담론이 디지털 시민

성, 디지털 시민성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

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대상이

청소년 등으로세분화되고 교육과정 설계와관

련된 논의가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이후 시기에는 AI와 메

타버스 같은 신기술, 디지털 역량 및 교육, 사

회 문제 대응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etaverse,

digital citizenship competency, information

literacy, university student, self-efficacy,

digital sexual violence prevention 등이 대표

적이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 교육적 차

원을넘어 기술혁신과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

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자변수와 결합된

연구가 증가하고, 대학생이 연구대상으로 나타

나는 등 연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존 디지털 시민성 개념의 범위

가확장되고 있다고도해석할수 있다. 기존디

지털 시민성 개념은 주로 책임 있는 기술 활용

등 온라인에서의 규범으로 분석되었다(Ribble

& Park, 2019). 그런데최근 연구에서는 신기

술 환경에서데이터 윤리, 알고리즘편향 인식,

AI 활용 리터러시 등이 디지털 시민성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과 같은 사

회적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디지털 시민성은

온라인에서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안전을 보

장하는 개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와 함께군집별 연구 주제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살펴보면, 앞서 도출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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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상위 군집은 시기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주된 연구 영역으로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디지털시민성핵심개념․윤리와기술

맥락’ 군집은 2018년 이전 초기 단계와 2019~

2022년확산단계에걸쳐전통적시민성과사회

과교육, 윤리적가치, 책임성논의와함께디지

털 전환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교사 역량’ 군집은 주로 2019~2022년

확산단계에집중되었으며, 교사교육, 리터러시,

교육과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상 집단별 디지털시민성연구’ 군집은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청소년 연구가 중심이었고, 이후 아동 대상의

측정 연구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로 확장되는흐름을 보였다. ‘신기술 기반 디지

털 시민성 교육’ 군집은 AI와생성형AI가 본

격적으로 논의된 2023년이후에집중적으로나

타나 최근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수주제및 맥락 연구’ 군집은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주로 최근 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 사이

버일탈, 사회적 자본과같은특정맥락을반영

하는 주제로 등장하였다.

4.3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하여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디지

털시민성관련연구의지적구조와동향, 구조

적 공백을 정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디지털시

민성관련연구는총 168편으로확인되었다. 이

는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 선행연구(권

정현, 2023; 박선미, 2025; 최지혜외, 2022)에

서다룬분석대상보다많은 수치로, 분석기간

과 대상의 포괄 범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약 25년 동안축적된 168편의 연구는 국

내에서도디지털 시민성에 관한일정한 학문적

성과가누적되어왔음을 보여주나디지털 기술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때현

재 연구 성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권정현, 2023; 박선미, 2025).

한편, 분석 결과 2021년 이후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를 비롯한 신기술이 디지털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된데 기인하

며, 향후 신기술이더욱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 역시더욱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들은 대체로 교육학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문헌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등다양

한 학문 분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기술통계

에서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등 교육학 중

심 학술지가 상위에 위치하였고, 전공별 분포

에서도 교육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social studies

education 등 교육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에 다

수확인되었다. 키워드네트워크기반군집분석

에서도 ‘디지털시민성교육과교사역량’이라는

교육학 중심 상위 군집이 도출되었고, ‘디지털

시민성핵심개념․윤리와기술맥락’, ‘대상집

단별디지털시민성연구’ 등다른상위군집들

에서도교육및학생관련키워드가빈번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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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밀도 분석에서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이 중심 연구에 포함되었다.

해외 연구 역시 교육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으나동시에 다양한 학문적관점에

서 연구가진행되고 있다(Choi, 2016). 비단해

외 연구를거론하지않더라도 디지털시민성은

단순히 특정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적

으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일상화된 핵심 주제

이다. 특히 데이터․AI 리터러시에 주목하며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문헌정

보학, 미디어․디지털 리터러시 연구 전통을

지닌 커뮤니케이션학, 국어국문학을 포함한 인

문학 등은 디지털 시민성 연구를 리터러시 연

구 전통과 융합하여 이론적․실천적으로 확장

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예술체육학, 공학등각학문분야내에

서개별논의를기반으로디지털시민성과관련

된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권정현, 2023; 박선

미, 2025). 이처럼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디지

털시민성을다룰때, 분야간융합연구를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의범위가보다확장될필요가있다. 분석결

과, ‘디지털시민성교육과교사역량’ 상위군집

에서는pre-service teacher, teacher educati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등 교사

관련 연구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대상 집단

별 디지털 시민성 연구’ 상위군집에서는 child,

youth, university student 등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 나타났다.

특히 시계열 분석에서는 2019년 이후 youth가,

2023년 이후 university student가 등장하여

연구 대상이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가 교육학 분야

를중심으로 전개되면서교사와함께초․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학습자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외 다양한 집단에 대한연구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리

터러시 및 디지털 역량과 밀접히 연관된 개념

으로, 디지털 격차와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

한 논의가 요구되나 관련 연구는 중요성에 비

하여 제한적이다. 예컨대, digital divide는 2편

의 논문에서만 언급되었다(박종서 외, 2022;

신하나, 정세훈, 2021). 장애인 관련 키워드인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5편의논문에서다

뤄졌으며(김은하, 2022; 김은하외, 2022; 이미

아, 김태강, 2022; 최지혜외, 2023; 채민, 2025),

대체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학적 맥락

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

적 참여, 권리 보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민성

실현을심층적으로 다룬연구가수행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주요 키워드로 나

타나지않았으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맞물린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

려할때주요연구공백이라할수있다. 고령층

은 디지털 격차와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사

회적배제위험에직면할수 있으며, 이는단순

한 기술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 확장된다. 또한탈

북민 등 또 다른 지식정보 소외계층, 수도권과

지역간격차역시향후중요한연구주제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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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층,

지역을비롯한다양한 사회적약자를포괄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 관점이 반영되

어야한다. 이를 통해디지털시민성 연구는교

육학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과 권리 보장을

포함하는 포괄적 연구 의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넷째, AI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연구 및

사회적 맥락을반영한 연구가 지속적으로수행

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변

화하는 디지털 기술 및웹환경과 관련한 개념

으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학문적 관심을 기

울이고 관련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사회적 현안과 결부

되어 보다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은 보다 구체

적인 학문의 사회적 기여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새로운 기술 관련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가 주요 키워드로나타났으며 ‘신기

술기반디지털시민성교육’ 상위군집이나타

났다. ‘신기술 기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상위

군집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되었다. 또한,

세부 군집 1과 2에서도 신기술 맥락의 키워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etaverse

가 나타났다.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의 경

우 ‘특수 주제 및 맥락 연구’로 군집화되었으며

digital sexual violence prevention, digital

sexual violence, cyber deviation이 주요 키워

드로 나타났다. 시계열적으로는 2023년 이후

새로운 기술 관련 논문 및 사회적 현안에 대응

하는 논의가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부 군집들은 주요

세부 군집 및 키워드와멀리떨어져긴밀한 관

계를 이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수

주제임을알수 있다. 밀도 분석에서도 네트워

크의 주변부에 위치하며 주요 연구 주제와 일

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따라향후AI 등신기술을다룬연구와

사회적현안을 반영한 연구가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이는 해외 연구(Gómez Velasco

et al., 2024)에서도 확인되는흐름이다. 이러한

맥락은국내외를막론하고 디지털시민성 연구

가AI 리터러시등기술적, 사회적변화를포괄

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본 연구를 해외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 연구와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

한다. 우선, 해외의 디지털 시민성 연구 동향을

살펴본 Sel과 Demirci(2025)와 Gómez Velasco

et al.(2024)의연구결과와비교하면, 국내연구

는전반적성장흐름과주요주제면에서유사한

양상을보인다. 두해외연구모두 2010년대후

반이후교육학분야를중심으로연구가급증하

였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시민

성 교육’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

향은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 교육적 관점이

주를이루는가운데사회적현안을다루는방향

으로확장되는흐름을보이는것이유사하게나

타났다. Sel과 Demirci(2025)는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교육적관점이주를이루는가운데사이

버불링, 온라인 안전, 팬데믹시기의 디지털 학

습 등 사회 현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내 연구 역시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일탈, 혐오표현등사회

병리를 다루는 특수 주제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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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에서는

AI 등 신기술과의 접목이 이루어져관련 논의

가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향후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 Gómez Velasco et al.(2024) 역시,

디지털 시민성 연구가 교육적 관점이 주를 이

루는가운데, AI 기술등신기술을포함한맥락

으로의 확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내 연구의 경우고령층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논의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Sel과 Demirci(2025)와

Gómez Velasco et al.(2024)의 경우, 관련언

급이 나타나지않았다. 다만, 이는 연구 동향의

차이라기보다는 분석범위와 연구자의 해석초

점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연구는국내 디지털 시민성관련여러 학

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분석 중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하여 정보학적관

점에서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디지털시민성연구동향분석의경우, 내용분석

을 방법론으로 수행된 선행연구(권정현, 2023;

박선미, 2025; 최지혜외, 2022)는있었으나키

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찾기 드

물었다. 이에본 연구는디지털시민성연구동

향 분석의방법론을 정보학적데이터분석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

한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 간 지적 관계망과

개념진화를시각화함으로써구조적 공백을규

명하고, AI 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2000년부터 2025년 7월까지발표된 168편의

논문을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수행

한 결과, 15개의 세부 군집이 나타났으며 상위

군집으로묶는 과정을거쳐 6개의상위군집으

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지털

시민성 연구의 주제는 ‘디지털 시민성 핵심 개

념․윤리와 기술 맥락’, ‘디지털 시민성 교육과

교사 역량’, ‘대상 집단별 디지털 시민성 연구’,

‘신기술 기반 디지털 시민성 교육’, ‘특수 주제

및 맥락 연구’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시기별 디지털 시민성 연구

의 주제 변화를 보면, 2018년까지 초기 단계에

는 전통적 시민성과 윤리 중심이던주제가 점

차 디지털 맥락으로 전환하였음을알수 있다.

또한, 2019~2022년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교

육 중심으로, 2023년 이후에는 AI, 메타버스,

디지털성범죄예방등신기술및사회문제대

응 중심으로 연구 주제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디지털시민성 관련연구는교

육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점차 기술

적․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이후 신기술 및 사회

문제에대응하는 방식으로 연구가이뤄지며 디

지털 시민성 개념이 확장하는데에 주목할 필

요가있다. 기존디지털시민성 개념과함께데

이터윤리, 알고리즘편향성, AI 리터러시등이

논의됨에 따라 디지털 시민성 개념 자체가 보

다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방향으로발전

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같은

논의에집중함으로써디지털 시민성개념혹은

구성요소를 기술 변화 및 시대적 흐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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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롭게 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본연구의한계와후속연구방향은다

음과같다. 첫째, 국내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

해 분석 대상을 KCI 등재 학술지 논문으로 한

정하였다. 따라서 학위 논문이나 정책 보고서

는 포함하지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 범

위를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동향 분석이 이루어질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학술지 논문까지범위를 확장한다면 국내연구

의 특수성과 국제적 흐름을 비교하는 심층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키워드 및 주제 구

조를 탐색하였다. 향후에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내용분석을병행하여 방법론간 상호보

완을 도모한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해석을제시할수있다. 셋째, 본연구는계량서

지학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키워드 네트워크 분

석을활용하였다. 이방법은키워드 선정및정

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으

므로, 향후 연구에서는연구자간교차검증등

보완적 절차를 병행하여객관성 및 재현 가능

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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